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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목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북

구 삼각동에 있는 우리빌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곳은 광주광역시에서 발달장애인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2년간 지원주택과 주거 코치를 지원해 주는 곳입니

다. 이곳에서 2년 후 완전 자립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앰코코리아라는 회사에 5달째 다니고 있고, 그곳에서 반도체 쓰레기를 수거하여 

배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앰코코리아에서 일하기 전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보훈병원, 엄마요양병원 그리고 동행

요양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 보조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의 직업 재

활 훈련 과정을 통해 여러 곳에서 현장 적응훈련을 했고, 지원고용을 통해서 작년 1년 동안 

세스코라는 회사에서 약품 자재 창고를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올해 초 세스코와의 계약

이 만료된 후 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고용 서비스를 통해 현재의 앰코코리아에 연결되어 지

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뒀을 때는 기분도 안 좋고 삶에 활력도 없었는데, 일을 다시 하게 되어 삶에 활

력이 생기고 수입도 생겨서 부모로부터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과 자조 모임을 함께 하면서 여가생활도 즐기고 그들과 좋은 관

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으로서 현재 회사에서 일하면서 몇 가지 힘든 점도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

사는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라인을 돌면서 반도체 쓰레기를 

수거하여 비닐에 옮겨 담아 밖으로 배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쓰레기의 무게가 꽤 

많이 나가서 옮기는 일이 조금 힘이 듭니다.

어떤 때는 직원분들이 저에게 반복적인 지시를 할 때 가끔씩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다 이해했고 혼자서 할 수 있는데, 나를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건가?’하는 생각이 가끔

씩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이겠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

런 어려움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

를 구하지 못해 일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들도 저처럼 직업재활훈련, 지원고용 등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도 일한 만큼 적절한 보

수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